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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귀감이 될 강릉대 공부벌레들의 반란

강릉대 전자공학과가 지난 2년 새 24명의 졸업생을 미국 명문대학원 석.박사 과정에

합격시켰다고 한다. 미국 대학원 진학만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명색이 국립대이지

원서만 내면 거의 들어갈 수 있던 세칭 '삼류대'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학생을 유수

대학원에 합격시킨 것은 믿기 어려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. 게다가 미국에서 석.박사 과정을

마친 학생들이 모두 미국 인텔연구소.삼성전자.LG전자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 취업했다는

사실은 오늘날 벼랑 끝에 서 있는 많은 지방 대학에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한 줄기 복음이다.

특히 포스텍 수석 합격.졸업자가 의대에 편입할 정도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

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.

강릉대 전자공학과 사례는 학교의 노력이 학생들의 장래를 어떻게 바꿔 놓을 수 있는지,

적절한 성취 동기 부여가 얼마나 인간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.

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헌신과 그에 부응한 학생들의 노력은 눈물겹다. 교수들은 "어차피

취직도 안 될 텐데 공부하면 뭐하느냐"는 학생들의 열패감(劣敗感)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

기울였다. "대학 입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"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이끌었다. 학생들은

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. 휴강을 하면 반드시 다음날 밤 보충을 했고 수업을 빼먹지

않으려고 시험도 오후 7시부터 치렀다. 24시간 개방하는 학과 독서실에서 밤낮없이 원서와

씨름했다. 땀은 곧 결실을 보았다. 전공 실력은 물론 200점대였던 토익 점수도 평균

800점까지 치솟았다.

미국 유학에 집중한 것은 학벌의 굴레를 벗기 위한 방법이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의

학벌주의는 견고하다. 하지만 그런 현실만 탓해서는 얻을 게 없다. 학벌주의를 극복하려면

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. 학벌보다는 실력이라는 사실이 현장에서 하나 둘 입증되면서

학벌주의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. 강릉대 전자공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그것을

증명해 보였다. 이제 전국의 많은 '이류' '삼류' 대학들이 화답할 차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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